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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착수-완수지연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

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사이에서 자기비난 방식의 하위 요인인 책망, 검열, 비

교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네 개의 지역 대학생 32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다차원적 완벽주의,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자기비난 방식 척도를 활용하

여 설문조사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7.0을 이용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PROCESS

macro의 Model 1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적 완수지연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반면 학업적 착수지연과는 유

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적 완수지연과 자기비난 방식의

하위요인(책망, 검열, 비교)들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

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관계에서 자기비난 방식의 하위요인인 검열, 비교의 조절효과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책망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

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개인이 검열과 비교를 많이 할수록 학업적 완수지연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복적으로 검열 및 비교하는 과정을 줄이는 개입이 학업적 지연행동을 완화

하는데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비난 방식,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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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적 지연행동은 20대 대학생에게 빈번히 발

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Wieland et al., 2022). 국

내 대학생의 40% 이상이 과제 작성, 시험공부 등

에서 학업적 지연행동을 보이고, 이 중 80%가 자

신의 지연행동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신명희 외, 2005). 여기서

지연행동이란 주관적으로 불편감을 느끼면서도

해야 할 일을 불필요하게 미루는 행위를 의미한

다(Solomon & Rothblum, 1984). 지연행동은 일상

에서 두루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시험에 임박하

여 벼락치기 하거나 마감 기한이 다 되어서 과제

를 시작하는 등 학업 장면에서 나타나는 지연행

동을 학업적 지연행동(Academic Procrastination)

이라고 한다(Ferrari, 2001). 초기에는 학업적 지연

행동을 시험 준비와 과제를 제때 시작하지 않고

미루는 것에 국한하였다. 하지만 과업을 제시간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마무리하는 경우도

지연행동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며

최근에는 과제의 시작을 미루는 착수지연과 일의

끝마침을 미루는 완수지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허효선 외, 2015; Ferrari, 2001).

현대 사회는 경쟁적이고 성취 지향적 풍조가

만연하여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

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경험하기 쉽다. 따라서 대

학 생활에서의 학업적 지연행동은 그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에게 불이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학업 장면에서

는 낮은 학업 성취도, 중퇴를 야기하고(Arnold,

2023), 질병, 수면 장해를 일으키며(Sirois et al.,

2023), 불안, 우울,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Klingsieck et al., 2012; Stead et

al., 2010). 이는 삶의 질 저하, 주관적 안녕감 감소

로 확대되어 개인이 삶을 잘 영위하는 데 어려움

을 초래하므로(Bu et al., 2021; Grunschel &

Schopenhauer, 2015), 초기 성인기에 있는 대학생

들이 건강한 개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학업적

지연행동과 관련한 위험 및 보호 요인에 대한 이

해와 함께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완벽주의(Perfectionism)는 학업적 지연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변인으로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왔

다(Flett et al., 1992). 완벽주의는 완벽주의의 지

향과 행동 주체 대상에 따라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라는 세 가

지 차원으로 분류된다(Hewitt & Flett, 1991). 그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높은 목표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인

식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

미한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들은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

우고 실수하는 것을 과도하게 염려하는데, 그 과

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고자 자신의 부족함

을 드러내지 않는 수단으로 과제를 미루는 행동

을 하게 된다(박보람, 양난미, 2012). 따라서 본 연

구는 심리적 부적응을 일관적으로 예측하고 학업

적 지연행동과 가장 관련이 깊은 차원으로 알려

진(Chabaud et al., 2010; Flett et al., 1992) 사회

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적 지연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진주은, 김은하, 2016; Closson & Boutilier,

2017), 부적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도 존재한다(홍

경희 외, 2016). 이들은 우리나라 문화가 주위 사

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서양에 비해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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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성이 학업적 지연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도 있

어(Capan, 2010), 두 변인 간의 관계는 일관적이

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이처럼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는 이유에

는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다른 변인의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다(임성문, 2006).

국내 연구들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가 단편적으로 해석될 수 없고,

자기결정성 동기(김민선 외, 2009)나 성실성(강명

진, 금명자, 2023)과 같이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llis와 Knaus(1977)는 완벽주의자들이 가지고 있

는 “나는 반드시 잘해야만 한다”, “내가 가치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와 같은 비합리적인 신념

만으로 학업적 지연행동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자기비난

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하게

Shafran 등(2002)이 제시한 인지행동 모델에 따르

면, 완벽주의자들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혹

독한 자기비난를 한다. 이러한 자기비난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결합되어 정서적 고통을 심화하고

생산성과 성과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과제 회피

와 지연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과 학업적 지연행동

간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자기비난을 고려하

였다.

자기비난(Self-Criticism)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성격 특질의 아형으로 간주되며 연구가 진행되었

으나(Blatt, 1974), 이후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

발된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인지·정서조절전

략 중 하나로 보는 관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Garnefski et al., 2001; Kamholz et al., 2006). 자

기비난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하나

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Garnefski &

Kraaij, 2007), 근래에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

도록 동기화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성취 욕

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되

기도 하였다(Kannan & Levitt, 2013). 그리고 조

현주 등(2019)은 자기비난이 자신의 경험을 다루

는 정서조절전략으로서 개인이 자기비난을 사용

하는 정도와 빈도 혹은 방식에 따라서 기능성/역

기능성을 내포하는 차원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

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사실 자기비난이 어떤 개인들에게 적응적인 역

할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Aronfreed, 1964; Driscoll, 1988). 최근 연구들에

서도 자기비난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서 배움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특히 스스로 개선해야 하는

측면에 집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Bayir & Lomas, 2016; Brennan et al.,

2014). 다시 말해, 내부의 자기비난적 목소리를 통

해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상기시켜 효

과적인 대처 전략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다. 실제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비난

체험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기비난이 성장·성

공 욕구에 의해서도 촉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조

현주 외, 2019). 여기서 자기비난 방식은 한 가지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기’, ‘후회하기’, ‘자기

점검’, ‘질책하기’, ‘자기혐오’, ‘반박하기’와 같이 다

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 중 ‘자기점검’은 자신

이 저지른 실수를 뉘우치는 자기 교정적 기능을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114 -

지녀 때로는 적응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정현희 등(2022)은 자기비난의 방식

에 따라 기능/역기능성이 달리 나타나는 것에 착

안하여 자기비난 방식 척도(Form of Self-

Criticism Scale [FSCS])를 개발하였다. 연구에서

는 자기비난 방식이 ‘책망’, ‘검열’, ‘비교’ 세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정현희 외, 202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책망’은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때 자기를 질책하고 채찍질하는 것을 의미

한다. 책망은 자기비난을 측정하는 기존의 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여 자신의 경험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는 전통적인 정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자기비난이 높은 개인은 성과 자체를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실패하는

경우 전반적인 자기(self)를 패배자로 지각하고 부

정 정서를 쉽게 경험한다(김윤희, 서수균, 2008).

이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

성을 미리 차단하고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지

키려는 목적으로 지연행동을 하게 된다. 송영희와

이윤주(2016)의 연구에서도 자기비난은 대학생의

지연행동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기

도 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가 낮기 때문에

(Mehr & Adams, 2016), 정서적 고통을 겪을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내환, 김은정,

2020; 이은진 외, 2020). 더불어 적응적 완벽주의

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비완벽주의 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부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의 자기비난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Grzegorek et al., 2004).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자기비난과 학업적 지연행동은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Powers et

al., 2007), 자신을 질책하는 방식의 자기비난은 작

은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않아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완벽하고자 하는 욕

구는 강해지고 스스로가 세운 기준에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과업에 착수조차 하지 못

하여 완수를 더욱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으면

서 책망 수준이 높을 때 학업적 착수-완수지연이

증가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검열’은 개인 내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채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상태에 머무르기보다 더 나

은 결과를 내고자 노력할 때도 자기비난이 촉발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학업적 지연

행동을 자기 조절 및 통제가 실패한 상태로 개념

화하기도 하는데(Sirois & Pychyl, 2013), 이때 성

공적인 자기 조절 과정을 통해 미루기 행동을 완

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자기 모니터링

(Self-monitoring)이 있다. 자기 모니터링은 외부

의 환경적 맥락에 따라 자신을 관찰 및 확인하고

반성하며 더 나은 자신을 위해 전략을 세우는 것

을 내포하는 개념으로(Snyder, 1979), 검열과 유사

한 의미가 있는 변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Harkin

등(2016)의 연구에서는 자기 모니터링 수준이 높

은 집단이 자원을 합리적으로 할당하여 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하게

Greiner와 Karoly(1976)의 연구에서는 자기 모니

터링 훈련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업에서 유의미하게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자들은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검열을 통해 자신에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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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여 하며 실수를 줄여나가기도 한다. Shafran

등(2018)이 임상적 수준의 완벽주의자들을 위한

개입 방안으로 자기 모니터링 활용을 제안한 것

처럼, 검열이 보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함으

로써 미루지 않고 과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더라도 검열 수준이

높으면 학업적 착수-완수지연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교’는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 탓하고 낙

담하는 것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자신의 현재 상

태와 이상적 상태의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자기

지각의 간극이 커질 때 정서 및 동기적 비용이

점차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Krause & Freund,

2014). 더하여 잦은 비교는 자기파괴적 정서와 행

동을 강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그중

하나로 미루기 행동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Wäschle et al., 2014; White et al., 2006).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Bessenoff, 2006). 목

표를 스스로 설정하기보다 사회적 바람직성만을

좇게 될 때 개인은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과장하

여 인식하게 되고, 이는 수행에 대한 불안과 함께

부정적 정서 경험 및 정서조절곤란을 초래하기도

한다(김나래, 이기학, 2012; Aldea & Rice, 2006).

상기 연구들에 비추어볼 때, 사회부과 완벽주의자

들은 열등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에 동기화되어(Suls & Wheeler, 2000;

Wheeler & Miyake, 1992), 심리적 불편감을 직면

하지 않기 위해 학업적 수행을 회피할 것으로 예

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으

면서 비교 수준이 높은 경우 학업적 착수-완수지

연이 증가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정리하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적 지연행

동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나, 두 변인 간의 관계는 비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측정도구가 지연행동을 포

괄적으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한계와 함께 자기비

난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서 비롯되었

을 수 있다. 따라서 학업적 지연행동을 학업적 착

수지연과 학업적 완수지연으로 구분하고, 사회부

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

비난 방식들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개별적으로 검

증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 연구들은 자기비난이

지니는 다면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

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자기비난의 기능성을 재

현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자기비난의 기능적/

역기능적 측면을 구분하여 학업 장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탐색하는 연구라 할 수

있으며, 자기비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대비하여 실용적 기여도

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비난 방식 그리고 학업적 착수-완

수지연 간에는 상관이 있을 것이다. 둘째, 책망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착수-완수지연과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셋째, 검열은 사

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착수-완수지연과의 관

계를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넷째, 비교는 사회

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착수-완수지연과의 관계

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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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 대전·충청, 서울 소재의

대학생 3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

다. 참여자 중 연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명(대

학원 재학생 4명, 졸업 유예 1명)과 중복으로 응

답한 3명을 제외하고 총 327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남성 66명(20.4%), 여성

261명(79.6%)이며 연령의 범위는 18～27세, 평균

연령은 21.40(SD=1.93)세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

년 78명(23.9%), 2학년 74명(22.6%), 3학년 92명

(28.1%), 4학년 77명(23.5%), 5학년 6명(1.8%)으로

3학년이 가장 많았다. 학기 평균 학점에서는 2.5

미만이 6명(1.8%), 2.5이상 3.0미만이 20명(6.1%),

3.0이상 3.5미만이 75명(22.9%), 3.5이상 4.0미만이

127명(39.0%), 4.0이상이 99명(30.2%)이었다. 참가

자들의 주전공은 인문사회 계열 155명(47.4%), 자

연과학 계열 85명(26.0%), 공학 계열 57명(17.4%),

예체능 계열 12명(3.7%), 의학 계열 18명(5.5%)이

었다.

측정 도구

자기비난 방식 척도(Form of Self-Criticism

Scale [FSCS]). 자기비난의 방식을 측정하기 위

해 정현희 등(2022)이 개발한 자기비난 방식 척도

총 26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으로는 책망,

검열, 비교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아니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로 응답할 수 있다. 정현희 등(202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ɑ)는 책망 .87,

검열 .77, 비교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책망 .88, 검열 .81, 비교 .93으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ewitt’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 다차원적 완벽주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하고 한기연

(199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HMPS는 45

문항으로 3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각의 하위 차원은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이다. 본 연구에서

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사용

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

다.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다는 것

을 나타낸다. Hewitt과 Flett(199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ɑ)는 .87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84로 나타났다.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

[AICPS]). 학업적 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허

효선(2012)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착수지연과 학업적 완수지연과 관련된 문항 총 18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응답할 수 있다. 측정

도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ɑ)는 학업적 착수

지연 .94, 학업적 완수지연 .83, 전체 .9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착수지연 .95, 학업적 완수지연

.8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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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27.0을 사용하

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참가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과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뒤, 내적합치

도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Hayes(2018)가

제시한 PROCESS macro 4.1의 Model 1을 사용

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 착수-완수 지연

의 관계에서 자기비난 방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였다. 이때 변인 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모든 변인에 대해 평균 중심화를 실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와 자기비난 방식 간

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Aiken 등

(1991)이 제안한 대로 평균을 기점으로 표준편차

1을 증감한 상, 중, 하 세 수준으로 나누어 단순회

귀선을 검증 및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학업적 지연행동의

차이

성별에 따른 학업적 지연행동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수행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2.08, p=.243. 다음으

로 학년별 학업적 지연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수행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F(4, 322)=1.56, p=.186.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인 사회부과

완벽주의,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자기비난 방식

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독립변인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종속변

인인 학업적 지연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

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은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보였으나, r=.37, p<.001 학업적 착수지

1 2 3 4 5 6

1. 사회부과 완벽주의 -

2. 학업적 착수지연 .10 -

3. 학업적 완수지연 .37*** .62*** -

4. 책망 .56*** .30*** .52*** -

5. 검열 .32*** .04 .23*** .45*** -

6. 비교 .47*** .35*** .53*** .83*** .40*** -

M 3.77 3.30 2.65 1.15 1.20 1.43

SD 0.84 1.13 1.06 0.69 0.46 0.77

왜도 -0.01 -0.38 0.29 0.45 -0.27 0.05

첨도 0.45 -0.91 -0.75 -0.32 0.32 -0.74

표 1.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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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10, p=.069. 다음으로 조절변인인 자기비난 방

식과 독립변인인 사회부과 완벽주의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책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56, p<.001 검열과도 유의

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r=.32, p<.001 비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47, p<.001.

마지막으로 조절변인인 자기비난 방식과 종속

변인인 학업적 지연행동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책망은 학업적 착수지연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30, p<.001 비교도 학업적 착수지연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35, p<.001. 그러

나 검열은 학업적 착수지연과 유의한 상관이 나

타나지 않았다, r=.04, p=.467. 학업적 완수지연과

의 관계에 있어서는 책망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이 있었고, r=.52, p<.001 검열도 유의한 정적 상

관을 보였으며, r=.23, p<.001, 비교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53, p<.001.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관계

에서 책망의 조절효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에서 유

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두 변인의 관계에서

자기비난 방식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사용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

의와 학업적 착수지연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서 조절효과 분석은 하지 않았다.

먼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관계에서 책망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독립변

인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적 완수지연에 정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β=.15, p<.05,

조절변인인 책망은 학업적 완수지연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67,

p<.001. 그러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책망의 상호

작용항이 학업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β=.14, p=.065.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관계

에서 검열의 조절효과

검열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표

2),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적 완수지연에 정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β=.40, p<.01, 검

열은 학업적 완수지연과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β=.24, p=.052. 한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검열의

상호작용항은 학업적 완수지연에 정적으로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β=.42, p<.01, 상호작용

항이 추가되며 설명력은 2.55% 증가하였다,  

=.18, p<.001.

검열이 미치는 조절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

인하기 위해, 상, 중, 하 세 수준으로 나누어 단순

회귀선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그림 1). 그 결

과, 검열이 낮은 수준(-1SD), β=.21, p<.05, 평균

수준(Mean), β=.40, p<.001, 높은 수준(+1SD), β

=.59, p<.001 모두에서 단순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검열 수준이 평균보다

낮거나 평균에 해당하거나 평균보다 높은 집단에

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적 완수지연에 미치

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기울기를 살펴보면, 검열의 수준이 높을

수록 그래프의 기울기는 더 가파르고, 검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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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낮을수록 기울기는 완만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검열의 수준에 따라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적 완수지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시사

한다. 즉, 검열의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학업적 완수지연이 증

가하지만, 검열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지라도 학업적 완수지연이

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관계

에서 비교의 조절효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관계에

서 비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3에 제

시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학업적

완수지연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β=.19, p<.01,

비교는 학업적 완수지연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쳤다, β=.62, p<.001. 더하여, 사회부과 완

벽주의와 비교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

β S.E. t LLCI ULCI 

사회부과 완벽주의 .19 0.06 2.94** 0.06 0.32

.32***비교 .62 0.07 8.62*** 0.48 0.76

사회부과 완벽주의 x 비교 .17 0.06 2.70** 0.04 0.30

주. **p<.01. ***p<.001.

그림 1.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관계에서 검열과 비교의 조절효과

표 3.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관계에서 비교의 조절효과

β S.E. t LLCI ULCI 

사회부과 완벽주의 .40 0.06 6.04*** 0.27 0.53

.18***검열 .24 0.12 1.95 -0.00 0.49

사회부과 완벽주의 x 검열 .42 0.13 3.16** 0.16 0.68

주. **p<.01. ***p<.001.

표 2.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관계에서 검열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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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여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β=.17,

p<.01. 상호작용항이 추가되며 설명력은 1.53% 증

가하였다,  =.32, p<.001.

비교가 미치는 조절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

인하기 위해, 상, 중, 하 세 수준으로 나누어 단순

회귀선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그림 1). 그 결

과, 비교가 낮은 수준(-1SD)에서는 사회부과 완

벽주의가 학업적 완수지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β=.05, p=.489. 그러나 평균 수준

(Mean), β=.19, p<.01과 높은 수준(+1SD), β=.32,

p<.001에서는 단순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즉, 비교 수준이 평균과 근사하거나 평균

보다 높은 집단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적

완수지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래프 기울기를 살펴보면, 비교의 수준이 높을

수록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과

학업적 착수-완수지연의 관계에서 자기비난 방식

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

타났다. 또한 자기비난 방식이 달라짐에도 사회부

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 간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

업적 완수지연 간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 중 신

선임과 심은정(2017)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

다. 다시 말해,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개

인은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

에(Saddler & Buley, 1999), 수행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는 대처

전략으로 회피행동을 하며 과제를 미루거나 완성

하지 않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적 착수지연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착수지연의 정적 상관을 보고

한 연구 결과(문화진, 2021; 박지연, 장은비, 2023)

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효선(2012)의 연구

에서는 학업적 착수지연은 충동성과, 학업적 완수

지연은 완벽주의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관련하

여 Barratt(1985)은 충동적인 사람들이 계획을 수

립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들은

과제에 착수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만족을

지연시키지 못하며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

기 때문에 수행을 지속하지 못하는 지연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런 반면, 완수지연자들은 완벽

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자신의 수행이 완벽한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일의 마무리가 늦

어지므로 학업 착수지연보다 완수지연이 더 관련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 간

의 관계에서는 책망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다. Shafran 등(2002)은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성

과에 대한 외부의 압력과 기대를 내면화한 결과

로 형성되는 것이며,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와 실패하는 것의 두려움을 증대시켜 지연행

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부적응적인 차원으로 간주되는 이유

는 중요한 타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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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된 불안감 때문이며(Hewitt & Flett, 1991),

이러한 외부 요인은 내적으로 스스로를 책망하는

방식의 자기비난과 상호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적 완수지연을

촉발하는 데 있어 스스로를 질책하는 자기비난적

사고보다는 외부의 압박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으

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은 학업적 완

수지연에 대해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바, 사회

부과 완벽주의의 수준과 관계없이 학업적 완수지

연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관관계 분

석 결과에서도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책망은 유의

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므로 책망이 학업적 지

연행동을 강화하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상호작용하지 않고도 직접

적으로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책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자책하면

서 과제를 회피하는 행동을 자주 보이나 이는 사

회부과 완벽주의로부터 오는 압력과 별개로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책망은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다. 더 나아가 책망은 전통적인 자기비난

의 정의를 반영하는 개념으로서 자기비난이 우울

증 외에도 사회불안(Cox et al., 2004), 섭식장애

(Fennig et al., 2008),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Sharhabani-Arzy et al., 2005), 경계성 성격장애

(Kopala-Sibley et al., 2012), 자해(Gilbert et al.,

2010)와 같은 다양한 정신병리를 유발하고 유지하

게 하는 초진단적 변인(transdiagnostic variable)

이므로(Kannan et al., 2013), 학업에서 회피를 넘

어 대학생들의 웰빙을 방해하고 정신건강을 악화

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셋째, 검열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

지연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강

할수록 학업적 완수지연이 증가하는데, 검열의 수

준이 높아질수록 그 양상이 더 강화되었다. 이는

검열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 간

의 관계를 완충적으로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과

달리,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면서 자신에

대한 검열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에 비해 과업 완수를 더 많이 미룬다는 것을 의

미한다. 상기 결과가 도출된 이유로는 검열이 일

면 건설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습관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스스로를 공격하는 형태로 바뀌어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조현주 외, 2019; Gilbert & Irons,

2004). 정리하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개인은 사

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므로 학업

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일회성 검열이 아니라 반

복적으로 검열을 사용함으로써 지연행동을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비교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

지연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사

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학업적 완수지

연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비교 수준이 높

아질수록 이러한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비교 수준이 평균이거나 높은 집단

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학업적 완수지연을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하

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학업적 완수지연

에 이르는 경로에서 타인과의 비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비교와 유사한 변인인 사회비교 경향성을 높이는

성격적 요인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지목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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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과 민경화(2020), Bessenoff(2006), Wyatt과

Gilbert(1998)의 연구와 흐름을 같이하며, 비교를

통해 낮아진 자존감이 학업적 지연행동을 강화한

다고 주장한 연구(Ozmen et al., 2023; Yang et

al., 2021)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비교는 불안정한

내적 경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태를 확

인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인

지적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쟁적 사조가 만

연해짐에 따라 타인과의 비교 행동은 더욱 잦아

지게 되고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내면화하여 이상

적인 모습에 대한 강박을 쉽게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자기평가가 강화됨과 동시에

개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성취감과 충만감을 온전

히 느끼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는 외부의 기준에 의존하

지 않는 일관적이고 확실한 자기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더불어 자기개념을 명확히 인식

하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적응, 정신건

강과도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Campbell

et al., 2003), 한국 대학생들이 삶을 향유하는 데

있어 견고한 자기인식을 함양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상

담 및 치료 장면에서 학업적 지연행동으로 고통

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에게 개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

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적 착수지연보다 학업적

완수지연과 더욱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학업적 지연행동 이면에는 착

수지연자와 완수지연자 간의 차별적인 기제가 작

동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므로 치료 과정

에서는 단순히 학업 회피 행동을 완화하는 데 초

점을 맞추기보다 내담자의 성격적 특성을 파악하

고 학업 착수와 지연 간의 차별적인 중재를 통해

지연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정리

하면 본 연구는 학업적 지연행동의 유형을 독립

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이들 각각에 따라 치료 전

략을 달리 수립해야 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과

학업적 완수지연의 관계에서 자기비난 방식 중

특히 비교가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현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즉, 대학

생들이 학업에 몰입하지 못한 채 타인과 비교하

느라 학업 완수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결과는 개인

적 특성 외에도 사회적 영향력도 크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성취지향적 사회에서는 과정보다는 성

과가 중요시되며 이는 타인과의 비교를 부추기게

된다. 특히, 자아정체성 확립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비교를 통해 열등감을 느끼게 되면 정신건강에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해

야 할 현상으로 보인다. 조현주 등(2019)의 자기

비난 체험과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서 나타나는 자기비난은 외국에서 정의된 자기비

난 개념과 달리 비교의 특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도 자기비난의 비교 수준이

높은 집단은 물론이고 평균 수준의 집단에서도

학업적 완수지연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교가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외부 평가 기준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대학생이 학업적 지연행동을

덜 보인다는 보고(신선임, 심은정, 2017)는 비교가

웰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더욱이 한국 성인 중 53.6%, 즉 두 명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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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동귀 외, 2021), 완벽주의가 가진 기능적 측면

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경쟁과 비교를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다. 대학

생 개인에게는 자신의 내재적 가치에 기반을 둔

목표 설정을 하도록 지도하거나, 자신의 불완전함

을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돕는 수용전념치료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가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한 자기비난 방식

척도(FSCS)를 사용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자기

비난 방식은 책망, 검열, 비교 3가지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자기비난 방식 혹은 사용 빈도에

따라 기능적/역기능적일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정

현희 외, 2022; 조현주 외, 2019). 이에 본 연구는

이전 연구와 다른 대상 및 집단에서 자기비난 방

식에 따른 정신건강의 효과성을 재검증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과의 관계에서 자기비난 방식에

따라 조절효과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였

으나, 자기비난의 방식 간 방향성의 차이는 두드

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연구에 있어 자기비난의 방식의 차이(정현희 외,

2022)보다는 자기비난의 빈도가 중요함을 강조하

는 것으로, 이전 연구(조현주 외, 2019)의 시사점

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수행된 대부

분의 자기비난 연구는 우울장애의 아형을 측정하

기 위해 개발된 Blatt 등(1976)의 DEQ를 사용하

고 있는데,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자기

비난 방식 척도는 책망, 검열, 비교 3요인으로 확

인되어 연구 목적에 적합한 측정 도구 사용이 중

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기비난

중 비교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의 개인이

학업적 완수지연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나, 국내 대학생들에게 타인과의

비교가 심리적 안녕을 위협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

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 간의 관계에

서 자기비난 방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했으나, 각각

의 관계에서 나타난 조절효과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해석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표

본의 다양성을 늘림과 동시에 학업적 지연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모델의 설명력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대구·경북, 대전·충청, 서울 지

역의 대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어 한국 대학생 특

성을 대표한다고 보기에 어렵고, 참가자들 중 남

성이 20.4%, 여성이 79.6%임에 따라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제한이 있다. 또한 학기 평균

학점이 3.5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69.2%를 차지하

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가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학업적 지연행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 수집에서 이를 보완하여 반복 검증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들은 자기보고

식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

자들의 왜곡이나 긍정 편항 등의 영향은 반영되

지 못했다. 더불어 학업적 지연행동은 만성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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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어 시간적 흐름에 따른 학업적 지연행

동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실험법, 관찰법, 혹은 종단적 연구 방법 등 객관적

이고 다양한 연구 방법 활용한다면 학업적 지연

행동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겠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관계에 영향

을 미치는 자기비난의 다면성을 고려하였다는 점

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자기비난의 차원

적 특징이 주로 질적 연구들에게서 보고된바

(Thew et al., 2017), 자기비난 방식 척도를 활용

하여 양적 연구로 재현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

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점을 지닌다. 나아가

학업 장면에서 자기비난이 작용하는 기제에 대해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며, 이를 통

해 성취 위주의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대학생

들에게 외부 평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기 자

신에게 친절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개입 방안(조현주 등 2019, Gilbert, 2014)을 제공

함으로써 심리적 안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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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i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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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in initiation and completion among college students, while also

investigating how the sub-factors of self-criticism—blame, monitoring, and comparing—

moderate this relationship.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327 college students from four

regions in South Korea. Data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alysis with SPSS 27.0, and the

moderating effects were assessed using Model 1 of the PROCESS macro.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was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completion procrastination but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cademic

initiation procrastination. Seco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exhibit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elf-criticism sub-factors—blame, monitoring, and comparing—as

well as with academic completion procrastination. Third, the sub-factors of self-criticism—,

specifically monitoring and comparing—,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cademic completion procrastination. This finding suggests

that individuals with high levels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who engage in excessive

monitoring and comparing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academic completion procrastination.

Therefore, interventions aimed at reducing these behaviors may be beneficial in alleviating

academic procrastination. The study also discusses i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Keyword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Form of Self-Criticism, Academic Initiation-

Completion Procrastination,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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